<구문연습>
-이나/나 다름없다
1. 의미
거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쓴다. 받침 없는 명사 뒤에는 '나', 받침 있는 명사 뒤에는 '이나'를 쓴다. 

▶가: 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예요?
  나: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죠. 하지만 모두 도시로 떠나고 없어요. 무인도나 다름없어요.
▶가: 이 학교를 김 선생님이 세웠어요?
    나: 아니요. 세우기는 홍 선생이 세웠죠. 하지만 김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학교가 발전하지못했을 거예요. 김 선생님이 세운 것이나 다름 없어요.

2. 구문연습

※아래 표를 완성하고, '-긴 하는데'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

	부모님이나 친형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
	새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물건

	1) 학교 선배 – 알렉세이
	2)  몇 번 신지 않은 작년에 산 구두

	3) 
	4)



⇒ 1) 알렉세이는 친형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친형처럼 저를 도와줘요. 
저에겐 친형이 나 다름없어요.


  2) 이것은 새 구두는 아니에요. 하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  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